
치 사

  한 해의 노력이 풍요로운 결실로 되돌아오는 뜻 깊은 절기에 한국불교 교
학의 중심 도량인 봉선사가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낙성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실은 수확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그 완성이 있습니다. 오
늘의 불사가 얼마나 많은 현대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어 줄 것인지를 
생각하면 이 자리가 결실과 풍요의 진정함을 함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듯합
니다.

  봉선사는 예로부터 교종갑찰이라 하여 면면한 가풍을 이어온 사찰로 대장
경 한글화라는 큰 물줄기를 열어 변화하는 시대를 따르고 친숙한 불교의 방
향을 제시해준 모범 도량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의 성취가 보여주듯이 현
시대의 요구를 여유롭게 읽어가는 것은 각별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 사회는 경쟁과 소외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에게 물질의 충족은 더 이상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려한 자연과 더불어 오랜 시간동안 한국의 정신
문화를 꽃피운 사찰에서 많은 이들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회향의 커다란 의미라 할 것입니다.

  선조의 정신을 잃지 않고 계승 보전한 수행정신과 전통문화, 자연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로 물질 만능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산사의 문을 활짝 열어, 
마음까지 나누는 정신의 삶으로 안내하고 나눔의 정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행복의 공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는 봉선사만의 불사가 아니며 종단의 대작이며 불교의 성취입니다. 나



아가 지역사회는 물론 현시대의 사람마다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도 합
니다. 이러한 교구의 힘있는 한걸음은 한국불교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모습
이자, 미래입니다. 더불어 국민의 행복과 함께하고자 하는 제33대 집행부의 
원력과 서원의 구체적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회향이 이 지역은 물론 종단이 나아가고자 하는 발원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반려가 되어줄 것
입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을, 과거와 미래를, 자연과 문화를 잇는 소통
의 창구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삶에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이 몸과 마음을 
쉬고 치유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산중의 어른이신 조실 큰스님과 원로의장 스님의 든든한 후원과 격려속에
서 진력을 다한 주지스님의 원력과 공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융한 교
구화합 속에서 한마음으로 발원한 제25교구 사부대중과 더불어 진솔한 관심
과 도움을 주신 문화재청과 지역 관공서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템플스테이 전용관 낙
성을 깊은 마음으로 거듭 축하합니다.


